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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연초에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포부와 소망을 품습니다. 그래 

서 한 해가 자신의 소망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엠 4:13)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어야 합니다.(엠 6:17) 특히 올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1" 예수님 

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 

십시오. (마 16:24) 매순간 솟구치는 죄의 유혹을 버리 

고 오직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십시오.(골 1:2이 

“교회의 참된 터는우리 주 예수라그 귀한말씀 위 

에 이 교회 세웠네."(찬 242쟁의 2007년 예배 기원 

찬송처럼 오직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선교지에 보혈이 

증거되는 현지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며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혈로 가득한 주 

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하나가 됩시다. “몸이 하나이 

요성령이 하나이니 이와같이 너희가부르심의 한소 

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웹 4:4) 

*오늘(7일)， 2007년 쩌11차 성잔식011부에서 5부 예배 시에 있습U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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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먼저 마리아 

와요셉을생각하게 되며 목자들또한빼 놓을수 없 

다. 성경학자들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처음 

찾아왔을 때에 그녀의 나이를 대략 1ψ페 내지 15세 

정도로 추측하고 있다. 어린 나이의 처녀 마리아가 

자신의 몸 안에 메시아를 받。싸 하는 결정은 영원 

과옹세상과의 관계가 얽혀 있는막강한 일이었다. “보라네가수태하여 아틀을낳으리니 그 이름 

을예수라하라 처녀인마리아는도무지 이해가가지 않았다. (녹1:34) 그때에 천사가브리엘은하 

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확신시킨다.(녹 1:37) 하나님의 결정에 따를 것인가! 이제 그녀의 
응답만이 남아 었다. (녹 1:38) 공포에 질려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안전한 곳을 제공하여 주셨 
다. (녹 1:36,39,56) 마리아가 엘리사뱃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꿈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몸 안에 메시아가 계심을 알았다. (녹 1:42)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갈 
쯤에는 메시아를 낳을 엄마로서의 준비와 세상에 소망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리아는 이제 갈 

릴리로 돌아와 그의 약혼자 요셉을 만나야 했다. 사랑하는 마리아가 상처받기를 원치 아니하는 요 

셉은 분명히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고때에 천시는 요셉을 향하여 마리아가 미친 것도， 황당한 이야 

기를꾸며 낸 것도아님을확인시켜 주었다. C마1:19. 2이 마리아가분명히 아들을낳을것이며 그아 

이가 곧 메시아임을 알려 주었다. (마 1:21) 요셉은 자신이 치러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하지 않 
고 마리아를 그의 아내로 데려왔다. (마 1:24.25) 

성경의 말씀은 각각 기록된 분명한 이유가 었다. 왜 만삭이 된 마리아는 3， 4일을 걸쳐 나귀를 타 

고 베들레햄에 가서 해산을 해야 했을까? 왜 예수께서는 말 구유에 태어나셨는가? 천사들은 왜 목 

, 지들을 찾。}가서 구세주가 세상에 태어나셨음을 알려 주었을까? 베들레햄은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곳으로 예언된 특별한 곳이기 때문이다. (미 5:2) 또한 베들레 
햄은 성전에 바쳐질 %딸을 키우는 곳이다. 따라서 이곳에서 “완전하고 영원하신 희생 양’이신 예 

수께서 태어나신다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 

신다. C마 8:20) 인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말 구유에 태어나심은 이 땅 위에서의 그의 삶 
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녹 2: 6.7. 1O~12) 마지막으로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은 그 당시 

의 사회에서 가장천한직업이었다. 하나님께서는메시아가만민을위하여 오심을옹세상이 알기 

를 원하셨던 것이다. (녹 2:13.1쇠 목자들에게는 희생의 제물로 바쳐질 %딸을 돌보는 책임이 있었 

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한 완전한 희생 양이 도착하는 것을 목자들이 제일 먼저 알0바 하는 

것은당연한일이었다. 

그리스도의 나심을 다른 곳에서 기다리는 늙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 

엘에게 약속하신 이λ싸의 예언이 실존적으로 완성되기를 기다리면서 성전 안에 있던 자들이었 

다. (사 9 : 6) 마리아와요셉이 아기 예수를데리고결례를따라제사를드리기 위하여 성전에틀어가 

던 그날에 시므옹이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 성전에 들어갔다. 만약 안나가 기다리는 동안 예배드 

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들을 포기했었다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가 예루살렘의 구속이 되심” 

이라는 확실한 증언을 받지 못하였을까?(녹 2:38)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역설적인 사건 
을 볼 수 있다. 마리아와 요셉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에 왔다. 곧 맏아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였다.(녹 2:39)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자신들의 팔에 안고 있으니 오히 
려 유대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이루었다.짜 5:17) 

우리가그리스도안에 있으면우리 개개인의 삶은모두의미 있는삶이다. 내 자신을부인하고십 

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을기다리는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몇 달 동안 들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전한 창조로부 

터 시작하였다. 하나님 혼자가아닌 말씀 곧예수님이 그와함께 하셨다. 이 예수님은우리가보좌 

에 계신 어린 O.}을 향하여 경배를 드리게 될 때에도 변함이 없으신 그 예수님이시다. (계 5:6,7, 
11~13)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림은 말씀에서 참 의미를 나타낸다. (요 

1:14)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은 스스로 그의 모든 신적인 영광을 내어 놓으시고 스스로 이 땅에 

구원자로오셨다. 세례 요한은자신이 이 말씀을증거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라고보내어진자임 

과 또 하나님의 양이 무리 중에 서 계심을 알고 있었다.(요 1:27.29) 그는 하나님의 양이 오신 것과 
말씀이 희생 양이 되신 것의 중요성도 깨달았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셨다. C마 28:20) 크리스마스의 어린 양으로 말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성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성령을 보내주시며 지금도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 

다. 오늘도우리 가운데 거하시는삼위일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와찬O.}을드리자. 아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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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 

I Sermon for Next Sur빼y I 

Whot kind of oppreciotion is in your heort? 
(9) And He also told this parable to some people who trusted in themselves that they were righteous, 
and viewed others with contempt: (1 0) “Two men went Up into thé temple to pray, one a Pharisee and 

the other a tax collector. … 이3) “But the tax collector, standing some distance away, was even 
unwilling to 1，함 up his eyes to heaven, but was beating his breast, saying, ‘God, be merciful to me, 
the sinner! ’ r이(14)씨찌 1 tell yo’'ouι’ this man Went to his house iψustij파ie띠d rather than the other감'; for everyone 

who exalts him.ηR‘selfw’ill be humbled, but he who humbllμ'es himself w’ill be exalted." (Luke 18:9:w14) 

| n today s Bib|e ve 「Ses JeSU때s t떼a히메Iks a때a때bOL이u때j 

be터lievers . One be허liever is a Pharisee , a highly looked upon 

religious officia l. The other believer is a tax collector, a very lowly 

viewed government officia l. Both entered the temple with hearts of 

appreciation to the Lord. As a creature , not a creator, having a 

thankful heart to the Lord is a beautiful thing; however, the kind of 

thankfulness you offer to God is significant. Appreciation comes in 

two forms: flesh or spirit. You either appreciate in the flesh or in the 

spirit.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two, "For the flesh sets 

its desire against the Spirit, and the Spirit against the flesh; for 

these are in opposition to one another, so that you may not do the 

things that you please . "(Gal. 5:17) Like the Pharisee , most 

Christiarís pray with appreciation in the flesh. What you think is 

what you pray. Very few of today ’s believers pray like the tax 

collector, with hearts of appreciation in the spiri t. What kinds of 

things do you think about? What kind of appreciation IS In your 

heart? 

The Pharisee was unaware of hisgreatest need. He prayed, "God, 

I thank You that I am not like other people; swindlers , unjust, 

adulterers, or even like this tax collector. I fast twice a week; I pay 

tithes of all that I get." (vv. 11 &12) He honored himself. He started 

with thanksgiving , but the wrong kind . This man was not really 

thinking about what God’s grace had done for him, but rather what 

he had done for himself. He had the wrong attitude. He focused on 

human effort. My dear friend , you need personal salvation through 

faith in Christ. Spiritual things cannot be earned by good works, but 

only through faith . Faith is a gift, “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as 

a result of works, so that no one may boast." (Eph. 2:88‘9) The tax 

collector knew he was a sinner in need of saving . He prayed, "God, 

be merciful to me, the sinner! " (v. 13) 

The Pharisee was unconcerned about the tax collector.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filled him with pride rather than 

compassion . True appreciation produces thankfulness for living. This 

man did not love his brother. He was not thankful that the tax 

collector came to God’s house to pray. Real appreciation comes 

through real practice. If you are truly thankful for salvation, you tell 

others of Christ. If you are truly thankful for your provisions, you 

share them with others. If you are truly thankful for kindness, you 

pass it on . If you are truly thankf비 for fellowship , you extend 

fellowship . If you are truly thankful for prayer, you pray for others. 

True Christians care about others more than themselves . The tax 

collector was very concerned about the Pharisee . He stood some 

distance away from him, and was even unwilling to lift up his eyes 

to heaven.(v. 13) He placed others above himself. 

The Pharisee was unchanged when he left God’s house. The way 

he came in was the same way he left. He did not receive God's 

grace. True appreciation always changes you . This man went to the 

best place, the temple , but it did not mean anything to him. He 

went to the temple for a good purpose, to pray, but he did not get 

anything . He wasted his time because he went home the same 

person. Right now, millions of people go to church, but they leave 

unchanged . They are filled with their own personal desires and 

caught up completely in the flesh . Please, do not let this happen to 

you . The tax collector faced his sin . He came to God’s house 10아<lng 

for forgiveness. He was beating his breast , saying , "God, be 

merciful to me, the sinner!" (v. 13) He confessed he was a sinner. 

He felt the presence of God there in the temple because he was 

humble. The tax collector went home a new man. He went home 

forgiven , justified by faith . Jesus said, "1 tell you, this man went to 

his house justified rather than the other; for everyone who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 but h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v. 14) 

The tax collector appreciated God's grace. How about you? 1 John 

1 :9&10 say, “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righteous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If we 

say that we have not sinned, we make Him a liar and His word is 

not in us." Are you a sinner, or not? 00 you need the blood of the 

Lamb, or not? 00 you care about others more than yourself? Ooes 

coming to church on Sunday change you? 00 you realize how 

wonderful , how beautiful , and how awesome Jesus Christ is today, 

yesterday, and forever? Have you figured out that apart from Christ 

you can do nothing worthwhile? As a Christian, does the Holy Spirit 

control you? 00 you live in the spirit, or in the flesh? Right now, 1 

want you to really think about what kind of appreciation is in your 

heart.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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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 후일 섭교 

l 다음 주일 성교 l 

무엇를 캄JJ흩}삽u찌t? 

(9)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0)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라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3) 세리는 멀리 서서 함l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죄인이로소이다하였느니라 

(1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야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9"'14) 갱생판옥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신자의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바리 

새인으로서무척존경받는종교지도자이고 다른한사람은매우천대받는세리 

였습니다. 두사람모두하나님께 감사하는미음으로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피조 

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 

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감시는 육신에 속한 것과 영적인 것， 두 가지로 나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육신 또는 영적인 것 둘 중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이 둘 

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 

욕은육제를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히는것을하지 못하 

게 하려 함이니라."(갈 5:17)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처럼 육신적인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기도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오늘날 

신자들가운데그세리처럼 영적인것에 대해감사하며 기도하는사람은거의 찾 

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무엇 

을감사하십니까? 

구원받음을감사하라 

바리새인은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도했 

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사람들곧토색 불의 간음을 히는지들과 같지 아 

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11.12절) 그는 사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었습 

니다. 감사의 말로 시작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감사였습니다. 이 바리 

새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어떤 은총을 베풀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 

다. 오히려 단순히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했는지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전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 

입니다. 사링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 

야만 합니다. 영적인 것들은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믿 

음 자체가 선물입니다. ‘너희가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임아 구원을 얻었 

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 

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엠 2:8.9) 그 세리는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13절) 

생명있음을감사하라 

바리새인은세리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기슴 

에는 교만이 꽉 차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는 생명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리가 하나님의 

집에 기도하러 온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참감사는실제적인 행함을통 

해 드러납니다. 진정으로 구원에 대해 감사한다면 다른 사람탬게 그싹도를 

전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한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것 

입니다. 만일 진정으로 주의 선하심에 감사한다면 그것을 전할 것입니다. 진정으 

로 주님과의 교제에 대해 감사한다면 그 교제의 지경을 넓혀갈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면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은 자신보다 다른 이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세리는 바리새인을 배려했 

습니다. 세리는 그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서서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도 못했습니다.(13절) 세리는 자신보다 남을 낫게 여겼던 것입니다. 

은총을 통한 새 삶을 감사하라 

바리새인은하나님의 성전을떠날때에도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들어 

올 때와똑같은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했습니다. 진 

정한 감사는 언제나 그 사람을 변화시겁니다. 가장 큰 축복의 장소인 성전에 들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라는 좋은 목적 

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지만 아무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시간만 낭비한 것입니 

다. 결국전혀 변화되지 못한채 이전과똑같은모습으로돌아가고말았습냐다. 지 

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아무런 변화 없이 떠나갑니다. 그들의 마음 

은 개인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완전히 육에 속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무리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나다. 세리는 자신의 좌를 직시 

했고， 용서를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찾았습니다. 그는가슴을치며 말했습 

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1" (13절) 그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춘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 

험했습니다. 세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고 용서와 의롭다 함을 받고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 

습니다. ‘패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히심을 받고 집에 내 

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지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0찌리라 

하시니라." (14절) 

십자가의 은총을 감사하는 참 교회 

세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대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 

까? 요한일서 1:9， 10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좌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만일 우 

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어린 양의 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까? 모든 

예배를 통해 변화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 

일하다는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말씀이면서 동시에 두려운 말씀인지 아 

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그리스 

도인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히십니까? 여러분은성령의 다스림을받는그 

리스도인입니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 

적인 삶을살고 있습니까? 지금자신의 마음속에 어떠한감사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메 



한졸과 발슬를E.흘 가를환 절탄.의 운훌운 

치난 2006년 성란젤응 은총A로 ..，~득하였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과 말씀￡로 하나 되었"1' 때운입니다. 

우엇보다 생란젤 예배는 모든 생도들의 갚척￡로 ..，~득한 

창 구주 란생을 "1'뻐하는 축제였습니다. 

。}칙도 생생한 그 "1'쁨의 깐중들! 

JI적의 날 부르는 눈물의 찬양 

금요짙회 때마다 성탄 찬양을 부르면서 늘 감동의 눈물을 흘렸 
습니다. “귀중한 보배합 “그 어린 주 예수” 등의 찬양을 부르며 

저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을 

미리 준비한 동방박사들처럼 주님께 제 마음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저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고， 기대와 기쁨으로 성 

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외선부 지체들을 위해서 통역을 하며 “거 

룩한 성”을 부를 때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이 계시는 천국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힐 수 있다니 ! 어찌 

참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마치 저를 위한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무서워 

말라”는 천사의 음성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를 향한 말씀이 
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 

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 

정말 기적입니다. 저 같은 농부의 딸을 위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 

님께서 L없다는 사실이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깨 몇 번의 유산 

으로 큰 낙망 중에 있던 저를 회복시킨 주님의 손길은 분명히 기적 

의 손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제 저는 자기 

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100%! 저 
의 전부를 드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의 남은 삶도 주님께 

모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무리 결심하여도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층으니 오직 은총으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 

세요. 
김엘리나(외선부) 

탕자를 71석의 세대로 세워 주산 예수 남 

2때년은 새 생명을 얻었던 뀌중한 해입니다. 참으로 내 요k거l 성탄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 

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예배는 새롭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날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드러났습니다. 굳이 책임지지 않으셔도 되는， 배반한 

죄 덩어리인 나와 화펑하시려고， 주님으로서 가장 커다란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오랫동 

안 죄ι빼 얽매어서 헤매던 죄인 위해 오셨네. 완벽한 구원의 계획이 실현되었습니다. 나 같 

은 괴수를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십자가 생명의 

길로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 할렐루야… 주 그리스도의 나라 되고” 예수 그리 

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끝까지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고 통치하실 것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의 입술과 마음에서 할렐루야를 

취하십니다. “네， 하나님. 마땅합니다. 모자랍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1" 
“예루살램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거룩한 성은 꿈도 못 꿀 자아 추구， 꼭 

대기에 서 있던 인생이 왕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 엎드렸습니다. 내 '2}족 

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가장 

귀한 가치가 내 안에 있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구나， 이젠 안 바꿔요 못 바꿔요. 이 예 

수님 한 분맨l 나에게 가장 큰 묘똑이며 선물이네요. 복음이 진정 내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 

말씀이 육신이 된 기적， 그로 인해 죄인이 구원받은 기적 ! 탕자를 받아 주신 것도 기적인 

데 가락지도 끼워 주시고 옷도 입히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탕자를 기적의 세대로 

일으키시고 이 복된 소식의 증거자로 삼으시려는 예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녹 2:20) 성탄의 목격자， 증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딩후 4:2) 

김진미(대학부) 

크리츠 Df.츠의 긴적 어린 시절， 불교 신자이신 어머니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 주신 과자 한 보따리를 들고 동생이랑 기뻐했던 기 

억이 있다. 그 때 당시 불신자였던 나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발에 채이는 돌맹이보다도 의미 없는 것이었다. 
1 991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교회에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마치 이 정 

도면 예수님께 체면치레는 다한 듯 E똑해 하며 형식상 예배를 드렸다. 마음은 온통 친구들과의 모임， 멋진 사람 

과의 데이트， 영화， 선물…， 거기서 좀더 신실하면 교회 성탄 행사어l만 마음이 가 있었다.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 

하며 신자들끼리 인사를 주고받지만 모두의 마음은 세상의 것들을 갈구하는 공허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저 허 

전하고 쓸쓸한 크리스마스로 지나가기 일쑤였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크리스마스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날이 아니었다. 작년 여름， 금요집회 때 목사님이 크리스 

마스 찬송을 부르자고 하셨다. 이렇게 더운 날 에어컨 바람 씌며 뜬금없이 웬 크리스마스 효}송? 아직 져울이 되 

려면 한참 남았는데 좀 멋쩍은 마음으로 츠밍을 부르며 메시지를 들었다. 시젠l 지날수록 예수님은 어느새 2000 

년 전 주님이 누우신 마굿간으로 날 이꿀고 계셨다. 그리고 동방박사들과 천한 목자들이 발견한 그 예수님을 발 

견하도록 하셨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늘 있는 취업 시험으로 마음은 온통 세상의 염려와 불신과 낙심으로 가득할 

때， 예수님은 춤고 더러운 말 구유에 누우셨건만 내 심령에는 예수님을 위한 그 말 구유묘L큼의 공간도 없음을 보 

고 처음으로 기쁜 크리스마스에， 성탄 예배 때 눈물을 흘렸다. 

2006년 성탄절 예배 ! 온 성도가 찬양으로 하나 되며 기적의 메시지 앞에 기뻐하는 모습 속에 나 같은 죄인이 

있음을 감사했다. 날 대속하기 위해 만왕의 옹L이 구유에 오셨건만 세상의 정옥을 찾아 헤매며 외석적인 크리스마 

-를 보냈던 모습을 회개했다. 정말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쳐 버렸다면 어찌할 뻔했을까? 

아찔한 생각이 들어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진실로 찬양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천사들이 기뻐 찬송하건만 “너는 마음이 왜 그 모gt이냐?"라고 악한 마귀는 때로 나 

를 정죄하고 낙심하게 한다. 그러나 내가 주 요k게 있을 때 내게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기쁨이 있고，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끝까지 따를 때 나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을 맞 

아 “할렐루야’를 부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램에 마침내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한다. 아멘. 

김정남(집사， 1 6교구)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 

수 강림하사 피흘려 샀으니 땅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며 ‘거룩한 성’ 을 부르며 ‘이곳이 가장 복된 장소구나!’ 라고 

생각할 때 뒤에서 어린 아이의 부스럭 거리는 소리에 귀가 거슬렸다 자리를 잘 못 

잡았다는 불편함으로 ‘예배드리기에 산만해 지겠구나! 라고 판단하며 마음이 펀치 

못하였다. ‘자리를 옮길 수도 없고 어쩌지?’ 하는 동안에 체념하고 예배를 드리며 

찬송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가슴에 감동이 밀려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나의 마음을 가득 가득 채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네 교회의 기 

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총， 보혈의 능력， 보석 같은 주님의 말씀은 나의 마음을 

더욱뜨겁게 하였다. 

“진실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가? 너 자신을 부인하라! 회개하라! 

사료띨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주 

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내게도 

있기를 진실로 기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며 내 마음 속에 살아 

계시길 ! 나 자신은 없어지고 내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단L을 증거할 
수 있기를! 거듭 기도하였다.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게 하소서 . 자신을 부인하게 하 

소서. 은총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 믿음으로 보혈의 주님을 따 

르게 하소서 !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심에 순종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같은 은 

혜를 받으며 좀 전에 했던 나의 걱정이 떠올랐다. 나의 신령한 예배를 방해할 것만 

같았던 ‘내 뒤에 있던 아이’ 는 오히려 뒤에서 “아멘 을 연발하며 나에게 오히려 

은혜를 끼치었다. 참으로 주님의 은총으로만 넘치는 예배였다. 

구제불능의죄인을 

，(1랑하시는예수님 

이선자(교사， 유아부) 

나는 나를 알고 있다. 그것은 내가 

아주 특별난 죄인이라는 사실이다. 날 

마다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 

보다는 나를 앞세우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예배와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여전히 이성적인 생각들을 사랑하는 세상적으로 볼 때 지극히 평범한 사람 

이다. 언젠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도원에 며칠간 머물면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 

고 기도하고 효암을 부를 수 있는 시죠띨 가져 보고 싶다. 그리고 그런 장소에서 

뭔가 기적을 경힘해 보고도 싶은 매우 이기적인 인죠F이다. 추운 겨울， 이른 아침부 

터 교통 정리를 하시는 봉사자들을 보면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올가 싶다. 그 밖에 

도 각자 자기 생활을 희생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시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서 참으로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이 몹시 부끄럽다는 생각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 의인 99명보다는 나 같은 구제 

예수님을 영접한 후 영생을 사모하며， 확신하면서 주일을 지키며 봉사하는 신 

앙으로 살던， 어느 날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Are you a rea1 
christian?"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에 나는 확실히 “Yes," (예) 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가운데 내가 아직 죽지 않았고 내 

속에 꿈틀거리는 목심들이 많았고， 믿음은 위선으로 포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6년 한 해 주님은 나에게 회개 

의 기회를 주셨다. 귀중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렀던 마리아의 믿음(마 

26:7 -10)을 주셨다. 매순간 나의 마음이 변심할 때마다 주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 
때마다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에 힘썼다. 

특히 E딴히 흥겹게만 부르던 나의 찬'6l'은 이제는 독조 있는 기도가 되어 간절히， 

간곡히 주님께 올려 드리게 되었다. 

그래서 성탄 예배에 이은 신년 감사 예배는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는 영흔의 만 

족을 느끼게 되었고 ‘거룩한 성 과 ‘할럴루야 는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매이게 하 

는 은총으로 가득했다. 이제 2007년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일만 나에게 남았 

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작년 내내 매순간 회개하게 하시고 단 

련시키신 이유가 2007년을 위함이 아닌가! 오직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내가 순 

종의 삶을 살기를 기도했다. 내가 원하는 삶，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는데 순종하리라’ 고 기도하며 다짐한다. 

“가장 확실한 구원의 표적이며 승리의 표적인 십자가묘띨 바라보게 하옵소서. 

더욱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수자(뀐사， 1교구) 

불가능한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이들이 

먼저 와서 일했던 포도볕를써l서 해질녘에 나타난 내가 그들과 똑같은 보수를 받는다 

고 하니 정말 부끄럽지만 한편으로 정말 고마운 일이다. ‘예수님은 정말로 죄인을 

사랑하시는가 보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요즘 나는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를 때 자꾸 눈물이 난다. 오늘 신년 예배의 찬 

송을 부를 때에도 주님은 나에게 눈물을 주셨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2007년 한 

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다. 이 세상의 많은 사료l들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가짜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더욱 흔란스럽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은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다. 작년에 선교 가면서 외웠던 전도 문장 

30여 개와 영접 기도문을 다시 소리내어 천천히 외워볼까 한다. 얼마 안 되는 문 

장들이지만 여러 번， 특히 크게 영어로 외울 때 그 속에는 깊은 진리의 말씀이 나 

의 마음을 두드리기 때문이다. 

송중석 (집사， 4교구) 

치냥 2006번 생란젤 예배와 2007년 신년 강샤 예배률 흥해 요칙 예수넙만이 나의 구주이섬울 빼말았습니마. 

푸뾰마도 이갇운 끊이 교스란iïl 당낀 륙벌 순셔편뚫$느 젖울과도 배교할 수 없는 "1~창를 션물업니마 

생란첼 예배와 신년 강사 예배 순셔지률 2007년 한 해 동안 찰 챈빠벼풀톨웰톨뼈의 말씀과 찬총￡로 충만하시킬 웰합니다 



02007년 1월 7일 주민흥헌 제923호 

수요 1 무 뼈뻐 메시 JJ I 긴흥과 U늄 

비울은자신이깨달은하늘의놀라운비밀을전하고있다. ‘형제들아내가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디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그리스도와그의 십자가에못박히신 것 외에는아무것도알지 아니 

하기로 작정하였음이랴'，" (.고전 2:1,2) 습관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의무적으로 행 

하는 봉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 띠라서 진실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는가7 의 문제이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 나의 모습 

은어떠한가? 예배와집회를통해서 말씀을들으며 ‘은혜를받았다. 예수님을알았다. 

십자기를 믿는다라고 말반 할 뿐 실제 우리의 삶은 자신의 영광과 욕심으로 가득하 

지 않은개 바울이 살던 당시 유대인틀도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던 시람들이었 

다. 그들의 삶은율법에 철저하였다. 그러나결정적으로그들은하나님의 지혜의 비밀 

을깨닫지 못하였다. 결국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님을십자가에 못 빅았다.(고전 2:6~에 

바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이 우리가 아닌가? 마치 놀라운 믿음의 고백， 예수님 

에관한지식 훈련을받았지만결국십자가지기를거부했던베드로가우리의모습이 

아닌가?짜 16:16~23) 이처럼 우리의 신앙 경험 지식 공로를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야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자연적인사람 자연적인사람은육에속한사람이며이사람들은하나님의지혜의 

벼밀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 (고전 2:14)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적인 사람인 것이다. 성경에 매우 박식하였고 경건한 니고데모는 한밤 중에 예수 

님을 찾아 왔다. 그에게 예수님은 진심으로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틀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이 

땅의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헛되도다”라는 말뿐이었다. 이처럼 보혈로 거듭나 

지 않은 자연적인 사람들의 종말은 죽음뿐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 

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 (롬 3:23) 올바른삶을통해서 구원을받을수 있다면 예수 

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겠는가! 그러므로 자연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 

다.(요 6:37)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지는 구원을 얻으리라."(롬 10:13) 자연적인 사람은 반드시 보혈로 거듭나 신령 

한사람이되어야한다. 

신렁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신자이다. 신령한 사람은 영 

원한수령에서 구원받았다는기쁨과찬양으로충만한은총의 자녀이다. 그러므로우리 

는 반드시 신령한사람이어야 한다.(고전 2:15)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신령한사람이 되 

지 못한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고전 2:12)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만우리는 하늘 

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신령한 일을 분별하는 

신령한 사람이 된다.(고전 2:13)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 서] Ĵ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요 15:19) 한때 고난의 십자가를 

거부했던 베드로는 보혈의 은총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 베드로가 신령한 사람들에 

게주님의말씀을전한다. ‘자랑하는자들아너희를시련하려고오는불시험을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예하는 것으 

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 

이라너희가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욕을받으면복 있는자로다영광의 영 곧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멤전 4:12~14) 신령한사람은오직 예수그리스도와십자가 

만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자연적 

인 사람도， 신령한사람도 아닌 중간에 속한사람이 있다. 

중긴에 속한 사람 중간에 속한 사람은 곧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고전 3:D 이 사람 
은세상의 것과하늘의 것을통시에 누리고싶어한다. 그래서 때로는세%에 주는즐거 

움을누리며 때로는하늘이 주는신령한은혜로기뻐하기도한다. 이런부류의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다른 성경’ 을 만든다. 십자가의 예수가 아닌 세%에서 성공을 가져다 

주는예수님을믿고전한다. 교회와세^J에서 동시에 인기를누리려고한다. 이 사람은 

분명히 가찌이다. 중간에 속한사람에게는자연적인사람에게와마찬가지로 영원한죽 

음이예약되어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2007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도구인 우리는 신령한 사람 

이어야 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은 “예 아니오가 분명하다. 그리스도의 향기 

(고후 2: 1잉로 가득한 사람이다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 

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엠 6:12) 우 

리가 진실로 보혈로 거듭난 신령한 사람이라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버릴 구습을 

과감히 벗어야 한다. (엠 4:21,22) “옛 사람을 벗어 버리자1"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삶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매순간마다 보혈의 은총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엠 4:23) 하나님을 통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웹 4:2띠 이를 위해서 우리 

는 성령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갈 5:16.17)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자. 이같이 믿음으로 행하는 신령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세워져 갈것이다. “구주와함께 나죽었으니 구주와함께 나살았도다 

(찬 465장) 중요한 것은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이다. 죽을 때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X직 십자가만 붙드는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의 삶이 보혈로 가득하게 하소 

서아벤. 

수요 여뻐H를 통한 은혀l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말씀으로! 

오늘띠어6년 11월 22일)， 수요 1부 예배의 말씀은 “다른 것"(살전 4: 13-18) 
이었다. ‘소망이 없는 자와 소망이 있는 자， 부활 강림을 믿는 자와 아니 믿는 

자.’ 항상 나태흔써 빠질 위험이 있는 니에게 다시 한 번 죄로 가득한 나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었다. 특히 말씀 줌에 위임목사님의 말씀 

이 가슴 갚이 사무쳤다. “사람은 미련하게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일이라면 주 

저하지도 아끼지도 않는다 !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나 

의 모습을 회개하며 많은 것들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한 집사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분은 내세울 것 

이 하나도 없이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는 집사님이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사 

람의 마음을 즐겁고 따뜻하게 해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고 말씀에 진실 

로 순종하는 헌신이 있었다. 이처럼 신실하던 그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하나님 

의 부르심을 받았다. 장례식에 참여한 많은 교우들은 그분의 이름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한결같이 말하였다. 

소천하신 그 집사님을 떠올리며 나는 자신에게 질문했다. ‘내가 남기고 가 

는 것，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름 석 자를 남기고 싶은 데는 교묘}이 

있을 수 있고， 공로를 남기고 싶은 데는 우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화려한 

예식에는 자신들의 환경과 부， 명예， 신분을 나타내고픈 자신의 얼굴이 있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보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가? 주님 것을， 주님이 이루 

신 일에 쓰임 받은 자로서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공로로 

앞세우고 싶고 또 앞세우지는 않았는가? 나는 이 물음 앞에 십자가밖에 붙들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 가장 높은 신분이면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머리 둘 곳도 없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내 

어놓고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한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에 회개하 

는 속죄함이， 자신을 부인하라는 겸손이，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마음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나를 부르시기 전에 

김재밍(권사， 11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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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워각는주담의교획， 

예배 안내 및 헌금 위원으로 예배를 직접 섭기고 있으며， 예본 찬양대(고등부)와 벨 

엘 찬양대(대학 · 청년부) 및 오케스트라， 핸드벨 연주대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 

는 데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제2교육위원회 
정선현 (장로， 저 12교육위원장) 

제2교육위원회는 고등부， 대학부， 청년 1부， 청년 2부로 조직되어 있고 1，800여 명의 

젊은이들과 100여 명의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등부는 고등학교 재학생으 

로， 대학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27세까지의 연령의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고 (다만 

군복무와 학업 등으로 연령을 초과한 학생들은 예외 ) ， 청년 1부는 34세까지의 연령으 

로 미혼을 원칙으로 하며 결흔하였을 때는 나이에 관계없이 청년 2부로 등반하도록 

권하며， 청년 2부는 35- 39세의 젊은이들로， 신흔가정팀， 기흔팀， 미흔팀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특히 복음에 충실한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은 모든 젊은이들의 심령을 구주 

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요k게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끼빌 4:19) 

젊은이들이 마음껏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인 제2교육관은 십자가 

복음의 본부입니다. 이곳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대학부와 청년 1부는 집회와 성경공부 

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며， 고등부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늘의 메시지에 한결같은 은혜로 충만해 있습니다. 여느 토요일 저녁 제2교육 

관， 집회와 성경공부를 마친 청년 1부 지체들의 청소로 깨끗해진 집회실을 보면서 단 

순히 다음 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 고등부 후배를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E에 아니 

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온전한 믿음(히 10 : 22)을 느껄 수 있어 감격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젊은이들은 충현의 미래입니다. 예수 

님의 은총이 이들의 마음 중심에 있기에 충현의 미래는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특 

히 교회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복음에 집중하며 천국일꾼으로 훈련되는 것을 돕기 위 

해서 장학생들을 키우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400여 명의 장학생들 

은 예수님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지고 갈 젊은이들은 말씀이 주는 은혜에 흠빽 젖어 

있습니다. 주일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성경공부까지 하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 은혜가 고스란히 교회로 다시 흘러 들어가 

고 있다는 점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이들이 교회 학교의 각 부서와 찬양대 등에서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예수의 향기를 내고 있습니다.(고후 2:15) 또한 땅 끝까지 복음 

을 전하는 일에도 젊은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혈로 뜨거운 젊은이들을 주일 5부 예배 시죠k게 더욱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우리는 이 젊은이들과 함께 2007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 서 나아가 

기 원합니다. 교회의 참된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고등부， 대학부， 청년 1부， 청년 

2부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던 부자 청년(마 19:22)이 아닌， 

진심으로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아오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 

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시 110: 3) 

굵어진 냐의팔을 붙드산에수납I 
\?새 · 가 · 족 · 을 · 왼·영 · 맙 · 니·다 φ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암。로 인해 유방 하나를 절제한 지 1년， 또 그 기간 중에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을 하고 마 조성현 19 」τl~。드튿T날 이앙선(12) 

취에서 깨는 순간， 넓은 교실 같은 공죠k게 나와 함께 누워 있는 다른 환자들이 보였다. 그 순간 나의 신음은 찬송。 2 김은정 19 -τ‘1 .5。등흐T5l 임태영 (8) 

로 변하였다. 찬송가 370장 “어둔 밤 쉬 되리니…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원래부터 천식。로 고생하던 나는 3 이주현 19 Jl~!;닙「 오디현(13) 

수술 후에 더욱 약하여져서 숨을 쉬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주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연약한 나의 육 4 박주헌 19 ~~。르-닙「 깅현배(10) 

신보다는 십자가어l서 죽으신 예수님만 보게 하셨다. 그 예수님이 내 요k게 계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떠올 5 김영목 12 jlõ!닙「 박경희 (1) 

랄 때마다 나는 큰 행복을 느꼈다. 이 행복은 분명히 예수님이 주신 거였다. 6 김성경 5 j!εI;-닙「 이지영 (5) 

그런데 이 행복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얼마 전부터였다.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주님과 친밀하지도 않았고 단지 하 
7 김경민 19 대학부 조현국(19) 

나님이 있다는 정도의 믿음뿐이었다‘ 이처럼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과연 말씀은 능력 이었다. 매예배 때마다 나를 
8 김지혜 14 청년2부 신상수(14) 

9 박현미 정년2부 

흔t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바꾸셨던 것이다. 비록 육신의 질병 。로 하루 하루 사는 10 이춘옥 2 장년 1부 박성명 (11 ) 

것이 여느 사람처럼 평탄하지 않고， 또한 주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않는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오히려 이 11 김정숙 2 장년 1부 황정희(2) 

러한 고통은 나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묘띨 바라보게 하셨고， 말씀만 의지하게 만드셨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12 -太」벼。트ιE 10 장년3부 강만호(10)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지에게 이근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13 파쿠떼이 19 외선부 최대환(끼 

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 (사 35 ’ 3,4) 
14 황레온빠블 13 대학부 이경옥(1 3) 

15 민유원 19 대학부 심재승(17) 
나의 한 쪽 팔은 수술로 인하여 아기 코끼리의 다리 같이 매우 굵다. 나는 나의 굵은 팔을 볼 때마다 나를 더 굳 16 김영태 14 장년 1부 강옥련(1) 

세게 붙들고 계신 예수님의 팔이 생각난다. 나를 절대로 놓지 않을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고 동락하기를 간절히 기도 17 」?〈-1A;。。1 19 . 정년 1부 이은혜 ( 1 9) 

한다. 비록 지금은 육신이 연약하여 행동의 제익t을 많이 받고 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18 정유석 19 정년 1부 김미현 ( 1 9) 

하시니 나에게는 항상 효h용이 넘치고 주님과의 갚은 교제로 나의 삶은 항상 풍성하다. 19 정현배 12 장년 1부 손향아(1 9) 

홍문숙(권사， 1 3교구) 
20 한상진 19 정년 1부 지규성 (6) 

21 장태준 19 대학부 권덕용( 1 ) 

22 3ι~~~ 정년 1부 이숙희 (1 ) 

23. 강태규 19 대학부 허 람(4) 

24 ~서。켜。 19 정년 1부 임혜인(19) 

삽Xf.간의 은층으로 Jf뜸한 우라 구역이 되긴를 ... 25 박민지 19 대학부 김현정(9) 

26 잔드라 19 외선부 노수식(3) 

27 장혜인 19 정년 1부 안경훈(1 5) 
구역장 직분을 맡은 지 2년째다. 지난 2006년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구역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 28 진정원 19 정년1부 김창민 (1 3) 

하다. 아직 둘째 아이가 어리고， 어르신들과의 교제가 쉽지 않아서 좀더 갚은 은혜를 많이 나누지 못해서이다. 그러 29 유동욱 정년1부 김영숙( 1) 

나 이것은 핑계일 뿐 결국 문제는 나에게 있음을 깨닫기에 요즘은 더욱 주님께 기도로 매달리고 있다. 30 최용석 8 장년 1부 박혜순( 1 6) 

우리 홍은구역은 구역이 넓고 어르신들과 아기가 있는 가정이 많다. 14가정 중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많아 모이기 31 앵흐타이반 19 외선부 

도 쉽지 않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료띨 가슴에 품고 우리 구 32 전수정 19 대학부 나지희(19) 

역 식구들을 섬기려 한다. 구역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들과는 전화나 찾아가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제목을 함께 나 
33 이인선 13 정년 1부 전영희(13) 

누면서 그들 한 분 한 분이 혼자가 아니라 흥은구역 석구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일렌다. 앞으로도 우리 구역원들이 
34 이유나 19 .Jlõ!;닙「 예상욱(12) 

35 문지혜 19 -5-52ι」H「」 우경은(19) 

영적인 동역자가 되기 위해 서로를 섬기며 기도로 나아갔으면 한다. 앞서가는 밍음의 선배는 뒤처진 후배를 이꿀고 36 최광수 19 대학부 이흘휘(1) 

이끌림을 받는 분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함께 하여 모든 구역 식구가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면 하는 바람이다. 37 0 1예리 19 대학부 이정희 ( 1 2) 

“하나님 아버지 !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나의 연약흔띨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먼저 십 ;q가의 은총으 38 송은영 19 청년 1부 

로 충만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 사랑합니다 * 충현교회의 한 가쪽이 되:J/를 원하1-/는 분은 
고희선(집사 1 2교구) 본당 Zo3.호 새개주 용록실로 오1-/끼 바랍니r:f.* 



제923호 주민흥헌 

교피소석 

(1) 2007년 1 월 7일 

7표의창 훌훨 충흰 장소‘길릴리홀 

• 예배위원회 영성룬련 및교육 
일 시 :1월 9앨회) 저녁 7시 대 상 . 여빼위원회 몽시자 전써| 2007년 단기선교팀 1자 언어훈련 

시간 : 매주일 오후 3:00-3:50 

모임 

1 정기당회 
일시 10일(수) ， 2부 예배 후 

징소 :당회실 
2 권사회 1 ，2지회 월례회 

일시 : 1 0일(수) ， 1부 예배 후 
장소 갈릴리훌 

띠 충현의 모든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때16:18틸세 

워나가는데자기를부인하고^t:기 십^t:가를지게 

하소서. 

댁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복음의 통로로만 사용경}여 주시고， 영육 

간의강건함을주소서. 

델 2007년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 

의 뭇 가운데서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하소서. 

떼 1 . 1.1 전돼매월둘째주수요일과토요일에 

실시하는교회주변전도를통해서 많은영흔들이 

주꺼낼돌ö}올수있도록은혀}를삼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 

도를전하는일에δ싸되게하소서. 

딩 모든 새기족들이 복음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 

도를깨딜아믿음안에서 살게 하소서. 

0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 

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 

게하소서. 

g 교회에 속한 재댄유지 · 동산 · 복지)을 십자 
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 

하소서. 

자 A ' 보다 
.... -- '-W 

.2。이년 CMTC1일 수련회쩌11재 
일 시 :1월 1옐(됩 오전 10샤v12，새대학부l 오후 2사、5새중고정，일반) 
장소 . 저E교육관 4홈대학부l 길릴리홀 왜중，고절일밴 

일시 :1월 10앨수) 수요 2부예배 시 ·예배위원회언신예배 

기간 : 1. 7. - 2.25. (종8강) 

장소: 본딩 112호 

·딘기선교팀장문련 

일 시 :1월 17앨수)， 1월 24'앨쉬 수요 2부 예배 후 
대 상 : 때떤도 딘기선교팀 텀징， 인수밝전원 

강의실 

교육관 401호 

이복희 

루드빌라 | 교원 408호 
빼루게이 

교육관 201호 

본 당 112호 

강 사 

라 

이베드로 

나 

언어국가 

옹 골 

내몽골 

인도(힌디어) 

러시OK극동) 

별셰 

1 김필연 타교권사(김정원 권사의 모 
친， 한만혁 안수집사의 장모， 1 7교구 

아름l구역) / 1 2월 29일 별세， 1 월 4 
일장예 

2 류숙형 타교집사(이상회 권사의 모 
친 ， 갈병무 성도의 장모 ， 18교구 꽃 
메2구역) / 12월 30일 별세 ， 1월 1 일 

장례 
3 문영숙 집사(도창오 성도의 모친 ， 1 3 

교구 구월구역) / 1 월 2일 별세， 1월 
4일장례 

결혼 

1 임영큐 군(임성재 성도， 한은순 성도 

의 아들， 타교회)과 김은미 앙(김성 
용 성도， 김정회 성도의 딸 ， 2교구) / 
12일(금) 오후 6시 신라호텔 다이너 
스티훌 

2 김형주 군(김학연 성도， 이순희 권사 
의 아들， 타교회)과 최주영 앙(최진 

성 안수집사， 신재금 권사의 딸， 15 
교구) / 13일(토) 오후 1시 40분 관 
악웨딩문화원 3층 관악흘 

3 조우희 군(조재욱 성도， 노연욕 성도 
의 아들， 타교회)과 김지신 앙(김태 

연 집사， 왕진숙 권사의 딸， 8교구) / 
1 3일(토) 오후 3시 한국노총 현대컨 

벤션웨딩흘 5충 

·권사회진양연습 
일시 :1월 1엠(수，..，3월$앨금) 매주수요 1부예배후 대상·권사전원 장소 ·길릴라흘 교육관 404호 카자흐스탄 

·수화교실개강 
일 시 :1쩔 않앨주말ν5월 13앓주앨 D~주 오후 3Afov4시 m분 장소 ‘ 재교육관 1용 어뻐부실 

.200떤도전반기행j생신정 

1 선발대상 
@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때4년 1쩔 31일 이전 등록자 
@ 본 교회의 교회학교에 재적 중인 고 대 대학원 신흐때학원 학생 
@ 공여배외 교회학교 부서의 집회에 잘 참석하며 교회 각 부서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학생 

2. 신정 기간 1쩔 24'앨주말、1월 댐오늘)η찌 (쯤겐 
3 문의 및 신칭 장소 교육국 히'f2-fB2낸ØJY..# 472, ρ3 

교육관 409호 

교육관 303호 

교육관 407호 

교육관 30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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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 510호 

김엘리나 

T 

엔 

나 

히 

띠 

리 

우크라이나 

방글라데시 

미 얀 마 

베 트 남 

캄보디아 

라오스 

• 전도위원회 회계검사실시 
전도위원회에서는 Lroì년도 히반기 회겨낌사률 실시힐띠다 
각 전도회어“순 O뻐 ).:t류를 준비S뼈 감사를 받으시7버립니다 

강Af 기간 때떤 1월 7얄오날vl월 짧웰주웹 
대상 기간: '2fAfJ년 7월~12월 낌장소 · 전도위원회(끊관 때회 
준lll J.:묶 :).:씬표 1부IZX'ß년 1월~12웰1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록 뼈통징 

교육관 507호 

우즈베키스탄 ! 아 크 말 l 교육관 308호 

스리랑카 

동티모르 

교육관 410호 

교육관 509호 

김정은 

다누시 

동말레이시아 | 이 항선 

띠무이뉴기니(영어) 

충언어린이집교사모집 

1.모집부문 어린이집 정교사 및 보조교사 

2 자 격 세례교인 이상 

정규 대학에서 유아교육 및 

관련학과 전공자 
의 강님구 역심동 665-1 
충현어린이집 tr554-7054 

교효l직원(촉탁직) 모집 

경비직 

세례교인 65셰 이하 

지필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당회징 추전서(티교인) 

깅님구 역상동 665-1 

사무국 B짧용뼈내선때 

1.모집부문 
2 자 격 
3， ~1 즐서류 

교육관 309호 

*수강내용 

’ 선교언어 띨수 257H 문항을 정확한 
발음으로암기발표 

현지어 효엉 2~3곡 필히 압승 

1:1 전도실습을현지어로반복혼련 
-현지어 전도지 능숙히 읽기 
· 영접 기도문 숙지， 암기 

지리， 문화， 풍습， 71후， 

국가 통치 체제 설영(10~15분) 

。~*
뉴 。 i 

2007년 쩌12차 CMTC 훈련 
(교육과정 :2추간 장소 : 김I리흩) 

3，문 4， 서류 ~I즐지 

1월 7일(오늘) 

지11강 사도행전의 선교 

지12강 2007년 단기선교 정책과 방항 

1월 14일(다음 주일) 

Xl뻐강 선교 현장의 영적 상황 

지14강 2006년도 선교 사례 및 개선 시항 

2007년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주제 : 내가 내 교회롤 세무리니(마 16:15‘ 20) 

장 소 

저11 교육관 30 1호 

저11 교육관 401호 
저11 교육관 501호 

충현기도원 

일 시 

2007. 1. 1 2(금) 
2007. 1. 12(금) 
200 7. 1. 12 (금) 

2007. 1. 8(월 )~10(수) 

시 간 

18:10-18:40 

18:40-19:10 

시 간 

18:10-18:40 

18:40-19:10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14 (주일) 

융수일/김연식 

13 (토) 

이성진/한영준 

12 (금) 

양재웅/이상복 

11 (목) 

정충신/남용송 

10 (수) 

안치원/조문수 

9 (화) 

하종철/문연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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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중등1 부 

중등2부 
중등3부 

고등부 

예배담당 안내 (1/10-1/14) 

날짜 예배 설 교 사회 기도 찬앙 

1/10 수요 l 필요함과 감사함 (녹 17:11-19) 김성관 목사 고광환 조연숙 주께로 한 걸음씩 (호산나 찬양대) 

1/10 수요Il 이곳에서 (대하 7:11-22) 정진호 목사 최성규 이 훈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실로암 찬양대) 

1/ 12 금요집회 김성관목사 유재진 소프라노 구자은 / 중퉁부 연합찬양대 / 예루살렘 찬양대 

1/14 주일 l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녹 18:9-14) 유재진 옥사 전성원 정창수 〈예배전찬양〉 

1/14 주일[[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녹 18:9-14) 여국근 목사 김준회 김규석 내 진정 사모하는 외 / 소프라노 장순양(잉of누엘 찬양대 솔로이스트) 

1/14 주일 UI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녹 18:9-14) 김성관 목사 류병회 김연근 어서 돌아요오 외 / 바라혼오상덕(할렐루야 찬양대 슐로이스트) 

1/ 14 주일 rv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녹 18:9-14) 김성관 목사 안치원 박상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외 / 플룻 김유경(할렐루야오케스트라) 

1/ 14 주일 v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녹 18:9-14) 최종철 목사 이재영 최차용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외 / 소프라노 이은주(엠엘찬양대 솔로이스트) 

1/14 주일찬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골 1:24-27) 정현민 목사 이경준 김홍기 아벤 여성중창단 / 핸드벨 연주대 / 엠엘 찬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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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구 

고광환 
18교구 

최종철 
13교구 

이성진 
15교구 

윤수일 
9교구 

김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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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에드러는주일 m부예배는 영어， 중국어 1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 
배는 스리랑카어 ，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될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녀nguage are available at the 
Beven 0' clock Wors에p Service, and Sri 벼nkan ，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외so aVaJ뼈e at the One 0' cl엉〈 
Wαship ser찌ce 

차량 

오전 10:00 본당앞출발 

금요집회후본당앞출발 

기도원안내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m 오전 11: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W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찬앙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 :00 II 저녁 7:00 본당 
금요집회 저녁 7:00 본당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당 

이욱주 
5교구 

최문실 
7교구 

류진희 
대학부 

이복순B 
3교구 

짧때
 챔뻐
 縣꽤
 빽뻐
 

· 찬양감독 강임구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 전임독창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회 
· 선교사송요한 

검연식 
11교구 

김정연 
2교구 

김정희 
15교구 

강영미 
9교구 

이혜숙 
정년1부 

· 여전도사 

윤인숙 한영준 
10교구 소앙부 

김말자 안태순 
6교구 18교구 

전은희 김정자 
16교구 17교구 

한성임 엄태주 
칭년2부 4교구 

강호숙 전영희 
1교구 고등부 

구분 시 간 장 ~ 

청년 2 부 오후 12 : 1 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 1 2: 1 5 갈렬 리 흘 

사랑부 오전 11 ‘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층 
오후 1 :00(성인) 

탁아부 
(주) 오선 8:30-오후 4 10 

선교관 1충 
(금)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 흘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아 벤 훌 

구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00 

교육관 110호 
Il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교육관 20 1호 

유치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닙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퉁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퉁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 1호 

중퉁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τ1τcTH 오전 11 :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